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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대,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실
시

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지난 17일 교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

을 실시했다.

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 선배가

멘토로서 멘티인 후배와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진행된다.

1차 프로그램에서는 KOICA(한국국제협력단)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에밀베코바 아이

살큰 씨가 '유학생의 진로 및 취업'을 주제로 강의했다. 그는 성공적인 취업 노하우와 유학 제도를

설명하고,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과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했다.

오는 31일 계획된 2차 프로그램에서는 정란희 한중국제문화교육연구원장이 '유학생 제도와 인

권'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연다.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대구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

사전 신청할 수 있다.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.

아이살큰 씨는 "이전에는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어 혼자 취업을 준비하기 쉽지 않았다"며 "이

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후배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"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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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

특강에 참여한 자르페 크리스토퍼 대학원생(산업디자인전공)은 "그동안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무

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"며 "취업에 성공한 선배로부터 듣는 특강과 멘토링을 통해 중

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"고 말했다.

한편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'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' 등 외

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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